
 

 
 
▣ 중•동구권 수출, 이렇게 접근하라 
 
 
□ SWOT 모형으로 분석해 본 2005년 對중동구권 수출 여건 
 

강점 약점 

ㅇ 우리 기업의 현지투자 계속 증가, 
투자와 연계한 수출확대 효과 

ㅇ 가전, 승용차, IT 등 한국산 

   브랜드 현지 인지도 상승 
ㅇ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 등 

   전방위적 마케팅 활동 전개 

ㅇ 외상거래 등 현지 상관행에 대한 

   대응 미숙 

ㅇ 지리적 불리성에 따른 납기, A/S, 
물류 활용 등에서 불리 

ㅇ CE 마크, 환경기준 등 EU의 

   까다로운 인증이 새로운 무역진입 
장벽 

기회 위협 

ㅇ 시장파이 확대, 소득수준 향상 

ㅇ EU 가입에 따른 공산품 관세인하 
ㅇ EU 자금의 대폭 유입으로 SOC 

투자 본격화 등 설비투자 회복 

ㅇ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이전확대, 
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

ㅇ 역내무역 활성화 

ㅇ 서구기업의 진출 확대, 시장장악 

 노력 확대 및 경쟁 격화 
ㅇ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

     유럽중시 전략 가속화 

 
 
□ 시장파이 급속히 확대, 수출증가율 면에서 브릭스(BRICs) 추월 
 
ㅇ 2004년 11월말 기준 작년 5월 EU에 가입한 중동구권 10개국, 소위 新 EU-10에 
대한 우리 수출증가율이 98.5%나 되어 브릭스를 압도함. 

-  중국 : 44.8%, 인도 : 31.0%, 러시아 48.4%, 브라질 57.2% 각각 증가 
 
ㅇ 이러한 수출증가세는 금년에도 지속, 브릭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출유망시장으로 
부상할 것으로 예상됨. 

 
ㅇ 유망시장으로 부각하고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, 현지 
상관행에 대한 무지 등으로 시장기회를 우리 수출로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
발생하고 있음. 

-  외상거래에 대한 무조건적 기피보다는 탄력적 대응 필요(신용도는 비교적 양호) 
- 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보험 적극 활용 내지 KOTRA 현지 
무역관의 조언을 충분히 들을 필요 

 
 
□ 중동구권 시장별 수출 시 유의시항 및 수출유망품목 
 

국명 수출시 유의사항 수출유망품목 

폴란드 
ㅇ L/C 거래보다 T/T, 현금 분할지급 등 

결제방식 선호 

승용차, 컬러 TV, 가전, 

휴대폰, 타이어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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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외상거래 선호(10-30% 우선 지불하고, 

잔금은 상품도착 후 지불) 
ㅇ 가능하면 선수금을 최대한 많이 

(50%까지) 받아내는 것이 중요 

ㅇ EU는 물론 현지 유통 혹은 물류에 
참가하고 중국업체 비해 납기 불리 

(10일 vs 최소 6주) 

ㅇ 통관절차 복잡, 중국 등 아시아제품에 
대해 수시 통관 지연 

ㅇ 현지화(주워티) 강세는 우리 수출에 

유리 

폴리에스터 직물, 굴삭기, 

타이어, 농업기계, 
환경설비, IT 제품 전반, 

전자 혹은 자동차 부품 등 

헝가리 
ㅇ 上同 

ㅇ 소량 다품종 오더 선호 

IT 제품 전반, 환경설비 

자동차 및 동 부품, 

가전 및 전자부품, 
건설 및 물류기계, 

공구 등 

체크/ 

슬로바키아 

ㅇ 上同 

ㅇ 최종 구매까지 장기간 소요 
ㅇ 매력적인 거래 접촉이 아니면 회신기피 

ㅇ 일반적으로 체크 바이어가 슬로바키아 

시장까지 커버 

자동차, IT 제품 전반, 
전자 혹은 자동차부품, 

가전, 공구, 환경설비 등 

루마니아 

ㅇ 외상 및 현금거래 선호하고 있으나, 

L/C 거래 증가 추세 

ㅇ 20-30% 선수금, 잔여대금은 물품도착 
후 지불 

ㅇ 수입업체들의 대금 결제기한 미준수에 

대비, 대금연체 이자 사항 명시 필요 

IT 제품 전반, 환경설비, 
에너지 활용설비 등 

세르비아/ 

몬테니그로 

ㅇ EU 가입 대비 EU 표준적용 사례 허다, 
가격기준도 유로화가 일반적 

ㅇ T/T나 현금거래 선호 

ㅇ 최소 주문량 오더가 관행 
ㅇ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세관업무 강화 

(샘플 통관도 송장 필요) 

ㅇ 인터넷, 이 메일 교신 불편 

위폐감별기, 금전등록기, 
카드판독기, 의료장비, 

컴퓨터 등 IT 제품, 가전, 

휴대폰, 일반기계 등 

 
 
(문의처 : 부다페스트, 바르샤바, 프라하, 부카레스트, 베오그라드 무역관 종합 작성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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